
통조림 86%에서 비스페놀A 검출
환경운동연합, 29개 중 25개에서 … 통조림 오염 및 부식 방지용

통조림 86%에서 BPA(Bisphenol-A)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.

환경운동연합 등 17개 시민ㆍ교육단체로 이루어진 <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>은 12월19일 서울

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급식용 통조림에서 환경호르몬은 BPA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.

국민행동은 10-11월 초등학교 급식 재료로 자주 이용되는 통조림 제품 29개를 구입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

86%인 25개 제품에서 BPA를 검출했다고 밝혔다.

분석 결과, 꽁치 통조림 4종에서 BPA 농도가 ㎏당 157.7-281.1㎍이 검출돼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, 참치

통조림에서는 14.0-77.0㎍, 햄 2종에서는 8.8㎍과 13.5㎍, 스파게티 소스 2종에서는 6.4㎍과 135.1㎍이 검출됐다.

10세 어린이가 각 제품의 1회 제공량을 하루에 1개만 섭취해도 BPA 0.001-0.797㎍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

로 나타났다.

국민행동은 “동물 연구 결과 BPA 1㎍를 섭취하면 생식기와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고 2㎍는 전립선 비대증,

2.4㎍는 성조숙증과 체중 증가, 고환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감소 등을 유발하며 2.5㎍에서는 유방 세포가 암에

취약해진다”고 지적했다.

BPA는 통조림의 오염과 부식 방지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, 보관 상태와 기간에 따라 통조림이 부식되면

서 BPA가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국민행동은 “어린이집과 유치원, 초등학교 급식 재료로는 BPA 코팅이 된 통조림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”고

주장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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